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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정보기술산업 표준체제의 성격과 문제점

宋偉賑

기술전략팀, 선임연구원

Ⅰ. 서론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보기술산업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보기술산업1)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정보처리산업과 통신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간 수렴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급
속한 기술혁신 및 융합현상과 결부되어 정보기술의 수요와 공급이 세계화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요구도 다변화 세분
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기술산업의 표준체제도 급속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 정
보처리, 가전산업의 융합이 전개되고 각각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던 부문들이 결합되어 감으로 해서, 각 산업 및 부
문별로 진행되어오던 표준화 활동들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산업과 부문에서 전개되어 
오던 표준화 활동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요컨데, 정보 관련 기술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민영화, 그리고 정보처리·정보

통신·가전·방송·출판부문의 융합화 경향들은 과거 정보통신산업과 정보처리산업에서 이루어져 왔던 표준설정과정을 근

저로부터 뒤흔들고 있으며 새로운 표준설정과정에 대한 모색을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준화 활동 및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본 틀에서의 급속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표준 관련 정책들
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표준문제에 관한 접근은 소비자의 후생과 비
용감축 및 규모의 경제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양
상들은 표준문제를 정태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술혁신과 관련된 동태적인 측면에서, 또한 표준이 형성되
는 제도와 관련된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기술산업의 구조변화로 이해 나타나고 있는 정보기술산업의 새로운 표준체제에 대한 성격규명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현재 정보기술산업의 구조변화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이해 기존에 표준이 설
정되던 방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가 다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표준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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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논의될 것이다. 

Ⅱ. 정보기술산업의 구조변화 

1.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와 경쟁도입의 확산 

통신산업은 그것이 같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적 성격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제공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가 오랜 기간동안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의 AT&T의 분할을 필두로 하
여 '80년대 중반 영국과 일본 등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도입은 '80년대말에는 아시아 태
평양 지역으로 그리고 '90년대에는 동유럽과 중남미 국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중 일부 국가들은 전기통신시설의 
현대화, 통신망의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공사형태로 존재해 왔던 독점사업자의 민영화를 통해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지대화된 경영을 효율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전화사업의 영역을 시내와 장거리 혹은 국내와 신규 사업자가 경쟁을 벌여왔던 구도도 이제는 와해되고 있
다. 시내 전화업자가 장거리 전화시장에 진출하고 또 장거리 전화사업자가 시내 전화부문에 진입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신과 방송이라는 그 동안 분리되어 존재해왔던 사업영역의 구분도 점차 사라지는 양상이 전개되면
서 경쟁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통신부문에 경쟁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부문간의 장벽이 와해
되고 전면적인 경쟁이 도입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과거에 독점적인 통신사업자에 의해 통제되어 왔던 표준도 이제는 
다양한 경쟁자와 이해당사자가 표준문제와 결부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고 있다. 

2. 정보기반 구축의 본격적인 전개와 멀티미디어화 

1993년 1월에 출범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시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정보 고속도로는 엄청난 용량
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컴퓨터 통신망,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및 소비자 가전제품 장
치 등을 물샐틈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상으로 
'전미 정보기반'(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으로 구체화되었다. 

일본은 21세기의 지식사회에서 고도의 이용자 수용 대응하기 위해서 광대역화 쌍방향화 멀티미디어화가 기본이 되는 
신세대 통신망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자금의 투입을 통해 전국을 2010년까지 광섬유망으로 연결
시키는 '신사회자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보기반구축 사업들은 정보통신산업과 컴퓨터 산업, 가전산업, 영상산업, 신문방송산업의 결합되어 나가는 멀
티미디어 산업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각종 미디어의 통합 일체화 현상 등으로 대별할 수 있
는 멀티미디어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서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동화상, 그래픽, 음성, 문자 같은 개개의 미디어들
은 이미 디지털화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디지털화의 전개로 미디어간의 융합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
다. 동시에 정보처리능력과 통신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정보의 처리 전송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interactive)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일체화된 미디어를 창출하고 이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통
신 및 AV가전이 통합된 제품, 시스템들이 멀티미디어 기기 산업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정보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신문, 출판, 방송 등 개별적으로 존재해오던 부문들이 전자화 디지털화 됨으로써 그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이들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새로운 표준체제의 등장과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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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제'(Standard Regime)란 표준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조정 메카니즘 
혹은 제도로서, 표준설정에 관한 원리, 구법, 규칙, 의사결정과정들을 포괄하고 있다.2) 이러한 표준체제는 논의되는 범
위에 따라 국제 표준체제, 일국 표준체제, 산업별 표준체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같은 구분없이 정보
기술산업의 표준체제 일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 표준체제는 표준설정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면서 안정성과 지속성
을 확보하게 되면 표준설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행동들이 일정한 틀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보기술산업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보기술산업
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기술산업의 표준체계도 급속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컴퓨터 산업과 통신산업의 독점적 사
업자나 정부기구에 의해 표준이 설정되고 주도되던 과거의 중앙집권적 체제로부터, 여러 경쟁업체, 타산업의 업체나 사
용자 등과 같은 다수의 관련 행위자들이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화 분권화된 표준설정체제로 전환되고 있
는 것이다. 

1. 정보처리산업의 표준체제의 변화: IBM독점으로부터 '표준'을 둘러싼 아키텍쳐 경쟁으로 

과거 정보처리 산업의 표준은 IBM에 의해 주도되었다. 1970년대에 컴퓨터 산업을 지배했던 IBM의 360기종/370기종
의 운영체제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들은 IBM의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찍이 '스펙트라 70'시리즈를 개발했던 RCA사와 같은 선발업체나 미국 암달사, 히다찌 
등과 같은 후발업체들은 모든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IBM의 360/370 운영체제와 호환성을 갖도록 개발해야만 했다. 또
한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들도 그들의 제품이 IBM과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산업에
서 독점적 위치를 누리고 IBM기종은 '실제적 표준' (de facto standard)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표준은 
IBM에 의해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었다. 

한편 이렇게 지난 30여년 동안 IBM의 독점체제에 기반해서 Mainframe이 지배해오던 컴퓨터시장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PC와 Workstation/Mini, Mainframe의 시장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특히 PC산업의 급성장은 두드러졌
는데, 이는 급속한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스템 개방'이라는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IBM-PC의 기본구조가 라이
센스의 형태로 개방됨으로 인해 수많은 클론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했고 이로 인해 PC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
던 것이다. 

1970년대에만 해도 전유시스템(proprietary system)을 채택한 IBM의 중대형 컴퓨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
에 '개방된 표준'(open standard)은 현실화될 수 없는 공허한 주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스템을 채택한 
IBM-PC 및 호환기종과 그 운영체계인 MS-DOS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개방전략을 채택한 SUN Microsystems의 
RISC칩과 UNIX를 탑재한 Workstation시장의 성장은 개방시스템이 컴퓨터 시장을 반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세력
을 확장시켜 컴퓨터산업이 개방된 표준화로 이행을 추동하고 있다. 

기존의 IBM중심의 전유체계에서는 사용자들은 하드웨어를 공급해 주는 IBM에 종속되어 (lock-in) 있을 수 밖에 없었
다. 사용자들은 새로운 업무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에 자신들이 사용하고 잇는 하드웨어에서 운용될 수 있
는 - 하드웨어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했던 것이다. 전유시스템은 여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방시스템의 도입은 이기종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과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
해 소비자들은 개방시스템을 선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져서 전유시스템을 채택
한 시장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방시스템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사용자들이 호환성이나 상호운용성의 제한으로 인한 선택의 제약 없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방시스템'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각기 다른 
개방시스템을 채택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모든 시스템이 구성되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
이고 있다. 이른바 '아키텍쳐 경쟁'이라고 일컬어 지는 이러한 경쟁들은 자신들의 개방 아키텍쳐를 산업의 '실제적 표
준'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합종연횡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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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아키텍쳐 경쟁은 MPU, 하드웨어, 운영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주변기기 각각의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벽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이에 기초한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 컴
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 컴퓨터 기술과 화상 및 음성정보처리의 결합으로 컴퓨터는 정보처리기기로서의 의미에 
더하여 의사소통기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컴퓨터 산업에서의 아키텍쳐 경쟁은 과거의 정보처리산
업 영역을 넘어서서 네트워킹과 정보가전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정보처리산업의 표준설정과정은 분권화되고 있다고 할 수있다. 과거 1980년대를 경과
하면서 정보처리산업의 표준설정과정은 분권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과거 IBM에 의해 메인 프레임을 중심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설정되어 왔던 표준은 표준이 설정되는 분야도 전통적인 분야의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2. 정보통신산업의 표준체제 변화: 집중화에서 분권화로 

통신산업이 민영화, 자유화되기 전까지 각국의 통신관련 표준은 그 국가의 정부부서와 관련을 맺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
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3) 

이러한 표준통제의 목적은 국내 통신망의 기술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체제하에서 표준들
은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네트워크와 장비의 특이성(idiosyncracy)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국가들의 통신망 사
이에는 호환성이 갖추어지기 어려웠다. 국가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시스템을 연결시켜주는 게이
트웨이(gateway)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표준은 각국의 독점적 사업자들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ITU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했
던 국제기구였다. ITU는 UN협약기구로서 세계의 통신기반을 관장하는 기구이다. ITU에서의 표준화작업은 2개의 자
문위원회 즉 무선통신과 관련해서는 CCIR(International Radio Conosultive Committee), 전신 전화와 관련해서는 
CCITT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ive Committee)가 관장해왔다(1993년에 이 두 위원회
의 표준화관련 활동은 ITU-T로 통합되었다). ITU에의 참여는 각국 단위로 이루어져왔고 의사결정은 일국 일표 원칙
에 따라 이루어졌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ITU는 각국의 독점적 사업체들 내지는 그들과 관련된 정부기구의 카르텔과 같
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표준화의 수명이 점점 단축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각기 고유한 기
술시장·규제제도를 지니고 있었던 컴퓨터·통신·방송기술이 통합되어감으로써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개발되고 다

양해지고 있으며, 민영화와 자유화가 급속히 추진됨으로써 통신사업자, 각종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들 사
이에 경쟁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설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해당사자들
이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 설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이해 각국의 독점적 사업자와 그들의 연
합체인 ITU를 통한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의 표준설정과정에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강화 

먼저 과거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표준설정활동들은 주로 정부 주무부서와 그와 관련된 독점적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표
준화 활동에 참여해왔으나 근래에는 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각국의 통신정책이 자유화 민영화로 가닥잡히면서 ITU-T 및 ITU-R의 연구반 차원의 표준화 활동에는 실제 정부기
관보다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자(ROA)와 과학 산업기구(SIO)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역표준화 기구의 등장 

동시에 특정 절차에 입각해 세계각국이 참여하는 기존의 국제표준기구에 만족하지 못한 지역의 업체들은 유럽의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 미주지역의 ANSI-TI위원회(Am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TI Committee) 등과 같은 지역내 표준기구을 설립하여 표준의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전통적인 ITU의 기능
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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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과 관련된 민간 컨소시엄의 등장 

이와 함께 민간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제적 표준'을 형성해나가는 경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관련 업체들
은 ATM(Asynchrounous Transfer Mode), NM(Network Management), MMC(Multi-Media Communication), 
DAVIC(Digital Audio-Video Council) 등과 같은 포럼들을 구성하여 표준들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 

○ 국제표준기구의 개혁 

이러한 표준 설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표준설정작업도 '경쟁적 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자 ITU도 1992년말 기
본 헌장 및 협약을 대폭 개정하여 그 구조 및 기능을 대폭 개편하였고 그 일환으로 표준화 작업도 대폭 수정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특히 표준설정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여타 다른 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
고 있다. 

요약하면 정부의 주무부서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에 의해 국내 수준에서의 표준화가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세계적수준에서는 이들의 연합체인 ITU에 의해 표준이 협의되어왔던 체제에서, 다양한 표준 설정방식이 작동됨
과 동시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체제로 변화하면서 표준설정활동이 분권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Ⅳ. 새로운 표준체제가 지닌 문제점 

1. 새로운 표준체제의 모순 

독점사업자에 의해 표준이 설정되던 체제하에서는 표준의 설정과정도 상대적으로 단순했고 천천히 변화하는 기술을 대
상으로 표준이 설정되어 졌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기술융합과 함께 시장의 다양화 및 세분화로 인해 다양한 이
해집단이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표준설정과정도 여러 통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다양한 통
로를 통해 창출된 표준들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새로운 표준체제에서는 기술혁신이 급속도로 전개됨으로 해서 변화의 와중에 있는 기술에 대해 표준을 설정해
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형성되어가는 표준들간의 경쟁을 원활하게 조정하면서도, 급
속한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설정을 신속화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표>참조) 

<표> 정보기술산업의 새로운 표준체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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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보기술이 지니고 있는 특성 -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잠금 효과(lock-in effect)-으로 인해, 여러 표준이 경쟁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술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표준을 설정해나가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여러 표준기구를 통한 다양한 표준의 공급은, 여러 표준기구를 통한 다양한 표
준의 공급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 중에서 적합한 표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새로운 표준체제는 독점적 사업자나 정부기구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특정 표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불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지니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표준들의 경쟁을 통해 좀 더 우월한 기술규격이 표준으로 선택되
고 확산되는 과정은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기술은 네트워크로서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네트워크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네트워
크에서는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가 나타난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란 어떤 상품 또는 기술에 대한 
효용이 호환성 있는 기술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즉 전화나 팩스에 가입자가 더 많이 연결되면 될수
록 전화나 팩스망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효용은 증대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효용은 증대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기기나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포섭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수요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 라도도 이야기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기술을 선택하고 그것을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계속해서 다음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채택하게 되
는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떤 효용을 주는 기술을 선택할 때 기존의 네트워크
에 가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외부효과 때문에, 자신의 효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표준으로 채택한 기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한번 그 표준이 선택되면 거기에 계속 고착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또한 이러한 잠금효과를 누리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리게 된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 제품의 수요량이 증대되어 규모의 경제를 누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게
다가 이 기술을 다른 업체들에게 라이센스함으로써 얻는 수익도 부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표준으로서 자
리를 잡은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표준을 고수하려는 행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잠금효과는 표준이 시장경쟁을 통해 실제적 표준을 설정되든 아니면 자발적인 표준설정기구에 의해 설정되든 구
분 없이 나타나는 효과라고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기구 등과 같은 자발적 표준설정기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효
과가 적게 나타나며, 여러 가지 제도설계를 통해 잠금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이 잠금효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기술산업의 조건하에서 다양한 표준이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 우월한 표준이 선택되는 것이 제약받게 된다. 또 급속한 기술변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
운 기술의 등장에 발 맞추어 유연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표준을 설정해나가는 작업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즉 잠금효과
로 인해 기존의 표준을 고수하려는 관성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 우월한 표준이 존재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채택은 제한되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의 설정은 제한될 수 밖에 없게 된다. 

2. 모순 해결의 시도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월한 표준을 신속히 설정하여 새로운 표준체제의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기술자체를 잠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개방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과 
둘째, 표준이 설정되기 전에 이해 당사자가 사전적으로 이해를 조정하여 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
자가 기술표준의 성격변화를 통해 특정업체가 핵심기술의 전유를 통하여 이루고자하는 잠금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표준설정과정의 변화를 통해 - 이는 결국 새로운 표준 관련 제도적 틀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 이해 당사자들이 잠금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을 제한하는 문제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OSI 및 기능 표준을 통한 개방시스템의 구현방안'과 '협
력을 통한 사전표준의 추진방안'들을 들 수 있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3-005.HTM (6 / 10)2006-05-15 오후 2:06:28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23%EC%A3%BC%EC%84%9D%204)


과학기술정책동향(통권 제84호) 1996.3 005

1) 개방시스템을 통한 잠금효과의 극복: OSI표준의 활용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방시스템은 특정 공급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호환성과 상호운영성을 지
니고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시스템이 공급되어 널리 사용된다면 사용자나 관련 기기 공급자들이 특정업
체의 기술에 속박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즉 잠금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기구를 통해 제품이 공급되는한, 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독특한 기술과 노우하우에 바탕해서 경쟁
에 나서기 때문에, 개방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들의 이러한 자산들을 보장해주면서도 각 시스템들간의 호
환성과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되었던 것의 하나가 OSI모델이다.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는 각 업체별로 규격과 사양이 다른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와 단말기, 통신망의 시
스템간에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CCITT와 ISO에서 표준화한 통신망 구조로서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델에 기초
해서 기능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델을 'OSI 7 layer'이라 하며, 여러 시스템에 공통된 기능을 모아 일곱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OSI모델은 개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능만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계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즉 각 계층을 블랙박스로 설정해 놓고 그 블랙박스에서 어떤 것
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입력과 출력만 규정해 놓은 것이다. 

각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기술을 통해 각 블랙박스가 작동하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면서도 각 블랙박스는 
그 운영기술에 상관없이 이 OSI모델의 논리이다. 

이러한 OSI모델하에서는 잠금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혁신이 출현하였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의 교란없이 그 
기술혁신을 표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과거의 기술들로부터 큰 마찰없이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5) 

이와 같은 OSI모델은 표준의 채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진정한 의미의 개방시스템으로 구현되도록 하
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들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그 기술을 생산하던 기업과 사용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
술을 개발한 기업과 그 사용자들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
타나고 있다. 

2) 새로운 표준설정과정의 도입 : 선행표준의 추진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표준설정과정들이 사후적(retroactive)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미 제품이 시장에 나와 그와 관련
된 설계와 경험들이 공고화되면서 그 중에서 특정한 내용을 갖는 제품의 성격이 표준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표준화는 
마케팅 후에 행하는 작업(post-marketing activities)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표준설정과정들은 주로 일국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그 중에 어떤 것은 세계 차원의 표준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처리산업과 통신산업도 이러한 과
정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들 산업들은 1980년대에 들어와 제품이 등장하기 전에 사전적(proactive)으로 설정해 나
가는 경향이 강화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급속한 기술혁신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자발적인 표준설정기구와 기업들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표준은 표준 관련 행위자들의 협력을 통해 표준설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식이다. 협력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합
의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내고 -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기술에 바탕해서 표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창출하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기술의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
면서 사전적으로 표준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경쟁단계(pre-competitive)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제품이 나온후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쉽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그에 바탕해서 새로운 표
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기존 표준제품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치루어야 할 비용이 각 참여자들에게 분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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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쳐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행위자와 기존의 표준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중재되면서, 동시에 기존 표준에의 잠금효과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표준
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선행 표준의 전형적인 사례는 앞서 살펴 본 OSI표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한 '선행표준'의 설정이 그리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간의 경쟁이 없다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
한 압력은 작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선행표준'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선행표준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경쟁하에서도 표준설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인 조건이 형성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준설정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컨소시엄이나 자발적 표준설정 기구는 그러한 제도적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선행표준의 설정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자발적 표준기구를 통한 표준설정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지식에 바탕해서 표준이 설정되는 경
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아직 그 기술적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하에서 새로운 표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표준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표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특히 선행표준의 경우 아직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불명확하고 그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자도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선행 표준의 설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표준설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
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선행표준설정과정의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진
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그것의 표준에 대한 불확실성의 축소만이 아니라 선행표준설정을 위한 협력과 합의를 자연
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선행표준의 설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둘째 문제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인 사용자로서, 또 공익의 대표자로서 새롭게 설정되는 표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사
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정부구매,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두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선행표준구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수
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각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사용자의 입장을 대표해서 표준에 대한 입
장 - 예를 들어 개방 시스템의 채택등과 같은 요구 -을 제시하고 그것을 프로젝트수행주체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협동연구를 유도함으로써 표준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와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6) 

Ⅴ. 맺음말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보기술산업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보기술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기술산업의 표준체제도 급속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컴퓨터 산업과 통신산업의 독점적 사업자나 정부기구에 의
해 표준이 설정되고 주도되던 과거의 중앙집권적 체제로부터, 여러 경쟁업체, 타산업의 업체나 사용자 등과 같은 다수
의 관련 행위자들이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화 분권화된 표준설정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표준체제는 그 자체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표준설정의 신속성 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정보기
술이 지니고 있는 '잠금효과'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개방시스템의 구축
과 함께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협력을 이룩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
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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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글에서 정보기술산업은 정보처리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정보가전까지도 일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정보처리기술에는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운영체계가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에
는 입출력 장치와 전송 제어장치를 포함한 단말장치, 유·무선 전송로를 포함한 전송장치, 그리고 교환장치, 통신제어장

치들이 해당된다. 

주석 2)이러한 개념화는 Cowhey(1990)의 논의를 원용한 것이다. 그는 국제통신체제(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im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표준설정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표준
설정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의 변화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수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표준체
제의 변화는 현재 국제수준, 국가수준, 산업수준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석 3) 일국적 차원에서 독점적 사업자에 의한 통신시장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통신네트워크의 불가분성
(indivisibility),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로부터 나타나는 자연독점성(natural 
monopoly)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러한 독점적 사업자 체제하에서는 독점적 통신사업자, 독점적 장비 공급업자, 가계, 
시골지역의 사용자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주석 4) 이러한 두가지의 방안은 서로 엇물려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전자가 표준설정과정을 통해 생산된 표준의 
성격 - 개방체계를 구현하는 표준 -을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그러한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이야기한 것
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진화론적 기술혁
신 연구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된 논의이며 (Nelson, 1994; 박용태 외, 1995), 이는 "기술과 제도의 동시진화" (The 
Coevolution of Technologies and Institution)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개방체계를 구현하는 표
준의 산출은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과 제도(표준설정과정)를 필요로 한다. 

주석 5)그러나 이와 같은 OSL표준은 잠금효과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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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OSL표준을 채택한 2개의 기기가 만족스럽게 호환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능 표
준'이다. 기능표준은 OSL모델과 달리 구체적인 선택사항들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표준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나 기업들의 재량권과 자산을 보장하면서도 호환성을 확보한다는 기본철학에서 본다면 
OSL모델과 기능표준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석 6) ETSI는 유럽수준에서 수행되는 ESPRIT이나 EUREKA와 같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과 표준설정과정을 연
결시키는 노력을 명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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